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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물 학대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동물 학대 범이 동물의 고통을 이해할까?’라는 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을 위한 윤리학’을 읽어보면 몇몇 학자들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다. 라는 주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동물이 충분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려 합니다.
 동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바로 반려동물을 통해서 입니다. 동물은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만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걸어가다 자고 있는 개의 꼬리를 밟을 경우 개는 물거나 순간 몸을 움츠려 들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고통의 의미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ootnoteRef:1]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보면은 고통은 이제 물리적 고통이나 질병에 관한 아픔도 고통에 포함이 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괴로움 같은 경우는 심리적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공포와 불안 등을 고통에 포함이 됩니다. [1:  네이버 국어사전 ‘고통’] 

동물의 고통은 우리가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동물이 진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원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동물의 동물 보호법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 이제는 어느 종이 고통을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 본론
2.1 캐루더스의 무의식적 경험
캐루더스는 무의식적인 경험은 의식적 주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행동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 아는 길을 운전하면서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운전자나 음악에 집중하여 설거지를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들은 이제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으로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ootnoteRef:2]
 만약 동물이 고통을 안 느낀다고 가정을 할 것이다. 동물이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된다. 동물이 이런 고통을 통하여 고통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움츠려 들거나 몸을 떠는 행동을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2:  최훈(2015) “동물을 위한 윤리학”, 동물의 고통 163쪽] 

2.2 행동 유사성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행위는 인간의 행동과 비슷하다. 이 내용은 인간들의 행동과 동물의 유사하는 것을 가지고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footnoteRef:3], 인간은 고통을 느낄 때 몸을 움츠리거나 소리를 내거나 등 행동을 합니다. 동물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흔히 키우는 강아지와 비교를 해봐도 될 것이다. 인간은 매를 맞는다는 의미를 알고 이런 매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움츠려 들게 된다. 강아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매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꼬리를 내리고 낑낑 소리를 내면서 몸을 움츠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취한다. 이런 행동을 보면은 동물들도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  [3:  최훈(2015) “동물을 위한 윤리학”, 동물의 고통 150쪽] 

2.3 동물실험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T-13-2020 동물실험 계획의 심의 지침>에는 동물이 고통을 느꼈을 때는 특이한 행동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물은 이런 고통을 느낄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이 되고 이러한 고통이 생리 상태를 크게 변동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소형 설치류에서는 고통을 받을 경우 어느 개체가 집단에서 동떨어져 웅크려 있던가, 몸치장 행동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footnoteRef:4]이런 행동을 보면 동물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런 고통을 몸으로 다 나타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실험은 무지개송어의 통증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2003년 영국 리버풀대학교 동물생물학 교수 Lynne Sneddon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실험의 내용은 독이나 아세트산을 통하여서 기존의 개체들과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지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 독이나 아세트산을 주사한 집단은 기존의 집단과 다른 이상 행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이상 행동을 보이는 무지개 송어에게 모르핀 진통제를 투여하였습니다. 투여한 결과 무지개 송어는 이런 이상 행동의 강도가 약해짐의 결과를 알 수 있었고 이후 다양한 고통을 주어 무지개 송어에 몸에 해로운 물체나 물질에 통각수용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이제 어류도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footnoteRef:5] 
 게 관련 실험 Science ON의 <“게도 고통 느낀다”•••전기자극 피하려 위험 선택>의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두 개의 피난처 중 하나의 피난처에서 전기 충격을 받게 됨으로써 게는 전기 충격을 받은 곳이 아닌 다른 피난처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게는 고통을 받기 싫어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고통을 피해갑니다. 그로 인해 연구 결과는 게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피난처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동물들은 자신이 느껴본 고통을 피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다른 곳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경험적으로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동물실험 등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실험의 결과를 통하여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증명을 하였고 이런 동물실험을 통한 사실을 가지고 동물 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footnoteRef:6] [4:  T-13-2020 동물실험 계획의 심의 지침 p. 4~5]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블로그 “물고기도 통증을 느낀다?”]  [6:  네이버 포스트 고교독서평설 ‘동물도 고통을 느낄까?’] 

2.4 신경체계의 특징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신경체계의 특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통, 촉각 등의 감각을 강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간뇌는 포유류나 조류에서 눈에 띄게 발달이 되어있고 동물에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내생적인 아편제가 존재하는 것[footnoteRef:7]을 통하여 동물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완화시켜주는 신경 체계가 있는 것이다. 무지개 송어 실험에서 발견된 통각수용기의 발견을 통하여 어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해 수용은 신경 말단의 자극에서 손상과 관련된 정보를 중추 신경계로 보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footnoteRef:8]무척추동물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회피 반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척추동물은 문어나 오징어, 주꾸미 등 이런 생명체들을 말하는데 해물탕 집에 가면 문어가 뜨거운 물에 집어 넣으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고통을 느껴서 나오는 행동이다.  [7:  최훈(2015) “동물을 위한 윤리학”, 동물의 고통 150쪽]  [8:  최훈(2015) “동물을 위한 윤리학”, 동물의 고통 148쪽] 

2.5 반론 및 재발론
2.1 캐루더스의 주장은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연상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통을 현상적 의식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고통은 현상적 의식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현상적 의식이 없는 고통이라도 동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footnoteRef:9]그렇기 때문에 캐루더스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  최훈(2015) “동물을 위한 윤리학”, 동물의 고통 166쪽] 

2.2의 행동 유사성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행동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 다는 것이 부족할 것이다. 앨런은 단순히 유사성을 비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신경과 의식을 연결하는 이론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footnoteRef:10] 사람과 동물의 행동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고통의 행동은 고통의 결과라고 인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10:  최훈(2015) “동물을 위한 윤리학”, 동물의 고통 152쪽] 

3. 결론
동물들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고통을 받을 경우 그것에 대한 행동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행동과 유사하여 동물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동물 실험이나 동물의 신경체계를 통하여서 과학적으로 동물들의 신경체계나 동물들이 고통을 느꼈을 때 이상행동을 기존 행동들과 비교를 하여 동물들은 고통을 받으면 괴로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루더스의 주장인 무의식적 경험을 통하여 동물은 고통을 느낄 때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런 자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으며 더욱 나아가 이제는 어느 종이 고통을 느끼는지에 관한 실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 사실들을 통하여 동물 보호법을 개선을 하여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으며 동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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